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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잭팟’ … 4년
8천만 달러에 토론토행

류현진(32)이 메이저리그(MLB) 진출 7년 만

에 자유계약(FA) 잭팟을 터트렸다. 

지난 23일‘STN스포츠’에 따르면 류현진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연간 2,000만 달러를 전

액 보장하는 조건에 4년 FA 계약을 체결했다. 

류현진과 토론토는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

는 즉시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의 잭팟은 올 시즌 중반부터 예견된 

수순이었다. 다만, 계약 기간과 총액이 1억달

러(약 1,164억원)를 넘기느냐, 아니냐의 문제였

다. FA를 앞둔 류현진은 올 시즌 29경기에서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를 기록하면서 메이

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를 찍었다. 올스타

전도 첫 출전할만큼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이

번 잭팟은 류현진이 지난해 FA 시장에 도전하

지 않고 LA 다저스의 퀄리파잉 오퍼(원구단이 

FA 선수에게 제시하는 1년 계약안)를 수용한 

것이 잭팟에 있어 큰 도움을 받았다는 평가다. 

결국 류현진이 자신의 진가를 성적으로 보여

줬기에 가능했다.

잭팟은 터트렸지만 위험성은 늘 존재한다는 

것이 류현진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부상 이력

이 있기 때문이다. 류현진은 2015년과 2016년 

약 2년간 왼쪽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수술과 

재활에 시간을 허비했다. 2017년에도 사타구

니 부상을 당하면서 3개월 정도 휴점 상태에 

빠졌었다. 

캐나다 최다 발행 부수 신문 토론토 스타는 

류현진의 이러한 단점을 지적하면서“토론토

는 류현진이 합류하면서 선발진에 있어 중단

기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

서도“어깨 부상을 당한만큼 위험도 존재한

다.”고 지적했다. 

일단 류현진은 스프링캠프에서 완벽한 몸 상

태로 만들 필요는 있어 보인다. 특히 타자를 병

행한 내셔널리그가 아닌 투수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아메리칸리그에서 뛰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과 부상 위험도는 줄었지만, 쉬어 갈 수 없

는 타선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감이 겹칠 경

우 부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져 내구성 강

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골프팬 최근 10년 가장 기억 남는 대회는
‘우즈의 2019 마스터즈 우승’

‘골프 황제’타이거 우즈(미국)의 올해 마스터스 우승

이 최근 10년간 열린 남자 골프 메이저 대회 가운데 팬

들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대회에 선정됐다.

지난 24일‘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미국 골프 전문

지 골프다이제스트가 이날 발표한‘최근 10년간 열린 

40개의 메이저 대회 가운데 팬들의 기억에 남는 대회 

10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최고의 메이저 대회로는 우즈의 메이저대회 통산 15승

째인 2019년 마스터스가 선정됐다.

2008년 US오픈 이후 11년째 우승이 없던 우즈는 지난 

4월에 열린 시즌 첫 메이저대회 마스터스서 그린 재킷

을 걸치면서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골프다이제스

트는“골프 팬들로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대회로 이견

의 여지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2위는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의 우승으로 끝난 

2014년 PGA 챔피언십이 뽑혔다. 당시 매킬로이는 필 

미켈슨, 리키 파울러(이상 미국), 헨릭 스텐손(스웨덴)과 

함께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쳤다. 마지막 라운드 15번홀

까지 매킬로이와 미켈슨이 공동 선두, 파울러와 스텐손

이 1타차 공동 3위로 추격중이었다. 16번 홀에서 미켈

슨이 한 타를 잃고 공동 2위로 내려갔고, 매킬로이는 17

번홀 버디로 공동 2위권과의 격차를 2타차로 더 벌리면

서 워너메이커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3위는 2010년 마스터스였다. 이 대회에서는 미켈슨

이 자신의 통산 세 번째‘그린 재킷’을 걸쳤다. 우즈는 

2009년 11월에 불거진‘섹스 스캔들’이후 처음으로 출

전해 공동 4위에 입상했다. 당시 대회에서는 코리안 듀

오인 최경주(49·SK텔레콤)와 양용은(47)이 각각 공동 

4위와 공동 8위에 입상했으며 은퇴한 재미동포 앤서니 

김도 단독 3위에 올라 한국 팬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

겼다.

4위는 스텐손과 미켈슨이 치열한 우승 경쟁을 벌였던 

2016년 브리티시오픈이 차지했다. 5위는 버바 왓슨(미

국)이 연장 접전 끝에 생애 첫 메이저대회 우승을 거둔 

2012년 마스터스가 뽑혔다. 당시 대회서 왓슨은 루이 

우스트히즌(남아공)과 연장 2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그린 재킷을 걸치는데 성공했다.

리버풀 , 일본 계정서 전범기 이미지 게시

리버풀의 일본 계정에서 전범기 이미지가 또 등장했다.

지난 22일‘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리버풀은 이날 

카타르 도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FIFA(국제축구연맹) 클럽월드컵 결승전에서 플라

멩구(브라질)에 1-0으로 승리하며 클럽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리버풀은 연장 전반 9분 피르미누의 결승골

로 승리를 거뒀다.

이 승리 후 리버풀 일본 계정은 한 이미지를 게시했는

데 전범기 모양이 등장한다. 위르겐 클롭 감독이 지구 

모양과 클럽 월드컵을 들고 있는데 바로 그 뒤에 전범기

가 그려진 것이다. 클롭 감독 뒤로 전범기에 있는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 나가는 햇살이 형상화됐다.

리버풀 일본 계정이 올린 이미지에 리버풀 공식 계정

도‘좋아요’를 누르며 사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일

본 공격수 미나미노 타쿠미를 영입한 리버풀은 공식 사

이트에 전범기 이미지를 올렸다. 이후 많은 비판이 쏟아

지자 사과문을 게시했다.

하지만 이 사과문도 문제가 있었다. 한국 IP에서만 볼 

수 있는 글이었기 때문이다. 리버풀이 전범기를 비판하

는 한국인을 상대로 진심어린 반성이 아니라 어린 아이 

달래듯 사과문을 올렸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다. 문

자 그대로‘꼼수 사과’라는 것이다.

리버풀은 과거 유스 선수가 전범기 모자를 쓰고 나오

자 빠르게 대처했고, 케이타의 전범기 문신도 역사적 의

미를 알려주며 수정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

으로 한국팬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스포츠매체 ESPN은“한국 팬들이 리버풀에 분노했

다.”면서“전범기는 과거 일본 제국의 깃발로 군국주의

와 탄압의 상징이었다.”고 전했다.


